
The Pearl of Torah 

Luke 3:2–15 • Deuteronomy 3:23–7:11 • Isaiah 40:1–26 

Preparing the Way: From the Wilderness to the Kingdom  

 

 
The Pearl 

The deepest connection among these passages is 

preparation. Moses prepares Yisrael for Canaan. 

Yishayahu prepares exiles for restoration. Yochanan 

prepares hearts for Moshiach. Yehoshua then 

accomplishes what all previous preparations 

anticipated. Every generation must choose whether 

to remain in the wilderness or cross the Yarden into 

faithful covenant life. 

이 본문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깊은 주제는 준비이다. 

모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준비시켰고, 이사야는 

포로된 백성을 회복으로 준비시켰으며, 침례 요한은 

모시아를 맞을 마음을 준비시켰다. 예호슈아께서는 그 

모든 준비의 목적을 완성하신다. 모든 세대는 광야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언약의 삶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Final Synthesis 

Luke 3 is far more than the introduction to 

Yochanan's ministry. It is the continuation of 

Devarim and Yishayahu. The voice in the wilderness 

announces that the new Exodus has begun. The 

promised inheritance is no longer merely 

geographical—it is the Kingdom of Elohim. As 

Moshe once called Yisrael to remember the 

covenant before crossing the Yarden, Yochanan now 

calls Yisrael to repentance before entering the 

Kingdom through the Moshiach. 

누가복음 3장은 단순히 침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신명기와 이사야의 연속이다. 

광야의 외침은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 약속된 기업은 이제 단지 땅이 아니라 

엘로힘의 나라이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언약을 

기억하라고 외쳤듯이, 침례 요한은 모시아를 통해 야훼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친다. 

 
Mussar 

1. Prepare the heart before seeking the blessing. 

YHWH values a ready heart more than outward 

achievement. 

1. 축복을 구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라. 야훼께서는 

외적인 성취보다 준비된 마음을 기뻐하신다. 

2. Do not rely on spiritual heritage. Covenant 

must become personal obedience. 

2. 신앙의 배경에 의지하지 말라. 언약은 개인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 

3. Let every valley and mountain within you be 

transformed. Humble pride, encourage the 

discouraged, and straighten what is crooked. 

3. 마음속의 골짜기와 산을 변화시키라. 교만은 낮추고, 

낙심한 마음은 일으키며, 굽은 길은 곧게 하라. 

4. Live the Shema daily. Loving YHWH is 

demonstrated through justice, generosity, 

truthfulness, and mercy. 

4. 매일 쉐마를 살아내라. 야훼를 사랑하는 것은 정의와 

나눔과 진실함과 자비로 나타난다. 



5. The wilderness is preparation, not 

abandonment. Seasons of waiting are often 

YHWH's classroom before greater service. 

5. 광야는 버려짐이 아니라 준비이다. 기다림의 시간은 

더 큰 사명을 위한 야훼의 학교인 경우가 많다. 

 


